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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네시스 챔피언십, 홀인원 기록한 전가람 

선수와 캐디에게 부상으로 제네시스 차량 제공 
 

- 전가람 선수, 14일(토) 2023 제네시스 챔피언십 3라운드 17번 홀서 대회 첫 홀인원 

- 홀인원 기록한 전가람 선수에게 GV70 전동화 모델, 캐디에게 GV60 부상 제공 

- 우승 선수 캐디에게 별도 제작한 트로피 수여 등 캐디 예우 프로그램 눈길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3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3라운드 17번 홀(파3)에서 전가람 선수가 홀인원을 기록했다. 

제네시스는 전가람 선수에게 GV70 전동화 모델을, 캐디에게는 GV60를 홀인원 

부상으로 제공했다. 

전가람 선수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캐디를 위한 부상이 걸려있는 홀인원을 

기록한 역대 첫 주인공이 됐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지난 2021년 선수와 캐디 

모두를 위한 홀인원 부상을 국내 대회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3 라운드를 8 언더파로 마친 전가람 선수는 “예상치 못한 홀인원을 기록해 

제네시스 차량을 부상으로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모두 날릴 만큼 기분이 좋은 홀인원이었으며 함께 고생해준 캐디에게도 차량이 

제공되어 더욱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준호 캐디는 함께 홀인원 부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캐디에게도 부상을 

제공해준 제네시스에게 감동받았다”며 “평소 전기차에 관심이 있기도 해 선수가 

잘 쳐서 받는 부상이지만 내가 홀인원을 한 것처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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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는 홀인원 부상 외에도 선수의 최대 조력자인 캐디를 배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내 대회 최초로 캐디가 착용하는 조끼(캐디빕)에 이름을 새기는 

캐디빕 네이밍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우승한 선수의 캐디를 위한 

별도 트로피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선수와 캐디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플레이어스 앤드 

캐디스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매 대회 특정 홀 최초 홀인원 선수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부상으로 제공해왔다. 2017년 대회에서는 조민규 선수가 3라운드 

13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제네시스 G70를 받았고, 2020년 대회는 박정민 

선수가 최종 라운드 13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G80를 부상으로 받았다. 

한편, 제네시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타이틀 스폰서 대회에서도 캐디에 

대한 예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에서도 조던 

스미스 선수가 17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여 선수와 캐디가 각각 GV70 전동화 

모델과 GV60를 받은 바 있다. 

2013년 KPGA에 데뷔한 전가람 선수는 투어 통산 2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홀인원은 개인 통산 두 번째 홀인원이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에는 

2017년부터 참가했으며, 올해가 다섯 번째 출전이다. (끝) 

 

<사진 설명> 제네시스, 홀인원 기록한 전가람 선수와 캐디에 부상 시상 

제네시스는 14일(토) 2023 제네시스 챔피언십 3라운드 17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전가람 선수와 캐디에 각각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과 GV60를 

부상으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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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왼쪽부터) 정준호 캐디,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 전가람 

선수가 홀인원 부상인 GV70 전동화 모델과 GV60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2)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왼쪽)이 전가람 선수에게 홀인원 

부상인 GV70 전동화 모델 스마트키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3)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왼쪽)이 정준호 캐디에게 홀인원 

부상인 GV60 스마트키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4) 정준호 캐디(왼쪽)와 전가람 선수가 홀인원 부상인 GV70 전동화 

모델과 GV60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